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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일본 지진과 미국 경제의 영향 

□ 일본 지진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나, 일본이 

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지진은 유가, 원자재가격, 농산

물가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.

  o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석유수입국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산

업생산 둔화로 초기에는 유가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나 본격적인 복구작업이 시

작되면서 오히려 유가 상승압력을 초래해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  o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

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유가 상승도 유발할 수도 있음.

  o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도로, 건물, 공항, 항만 등 수 많은 기반시설에 대한 

대규모 복구작업이 시작될 경우, 미국의 수출품인 시멘트, 플라스틱, 철강 등 원

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.

  o 많은 농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농작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, 미국의 

주요 수출품인 밀, 콩 등의 농작물 가격 상승은 미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.

□ 일본 자동차회사의 미국 내 공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 공

급차질로 핸드폰 생산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며, 일본정부의 미 국채 매입여력 감소

로 이자율이 상승할 수도 있음.

  o 지진 이후 일본 자동차 회사의 일본 내 공장들은 부품 공급 차질, 운송문제 등으

로 생산 속도를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나, 미국 내 공장의 경우 부품 중 

20%만이 일본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  o 도시바, 캐논, 후지쯔, 파나소닉, 소니 등 IT기업들도 일본 내 일부 공장에서 생산

중단을 겪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반도체와 메모리칩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애

플, 모토로라 등의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.

  o 한편 일본은 미국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채권국이기 때문에, 지진피해복구를 위

해 자국에서의 지출을 확대할 경우 미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고 이

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. 

         (Chicago Tribune 등, 3/15) 




